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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제도 시행 35년 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첫 달성

- 고용노동부, 202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5년 12월 말 기준) 발표

  고용노동부는 4.29.(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3,452개소

  **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 3.8% (민간) 3.1%

 [ 1 ] ’25년 전체 장애인 고용률 3.27%로 전년 대비 상승

  ’25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7%로 전년 대비 0.06%p 상승했으며, 
고용인원은 309,846명으로 전년 대비 11,192명 늘었다.

 [ 2 ] 민간기업은 ’91년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의무 고용 달성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4%(+0.04%p), 민간기업 
고용률은 3.10%(+0.07%p)로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컸다. ‘25년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분(11,192명) 중 민간기업이 9,507명을 차지하며 고용 확대를 
주도했다. 또한,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91년~) 처음
으로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09%p 상승
하면서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0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률(%): (’22)2.77 (’23)2.88 (’24)2.97 (‘25) 3.06

 [ 3 ] 공무원·100인 미만 기업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개선 노력 필요

  다만, 공무원 부문 및 100인 미만 기업 위주로 고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부문은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청, 
헌법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은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21) 2.97 (’22) 2.93 (’23) 2.86 (’24) 2.85 (’25) 2.85

  ** 100인 미만 기업(%): (’21) 2.35 (’22) 2.29 (’23) 2.19 (’24) 2.05 (’25) 2.13

 [ 4 ] 장애인 고용 구조가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정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중증, 여성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7.5%, 29.3%로 지속 상승 추세다.
   * 중증 장애인 비중(%): (’21) 31.9 (’22) 33.7 (’23) 35.0 (’24) 35.8 (’25) 37.5

여성 장애인 비중(%): (’21) 26.5 (’22) 27.2 (’23) 27.9 (’24) 28.7 (’25) 29.3



  특히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정신적 장애 유형(지적·자폐·정신) 비중은 
23.1%로 처음으로 20%를 크게 넘어섰다. 장애인 고용 구조가 신체·감각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정신적장애 비중(%): (’21) 15.5 (’22) 16.8 (’23) 18.2 (’24) 19.6 (’25) 23.1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
하고, 통합컨설팅·직무발굴 등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
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0~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반복적·고의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
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
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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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대  상

사업체

상  시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합  계 33,452 9,464,232
309,846 3.27
(232,642) 　

정부

부문

공

무

원

소 계 320 969,795 27,621 2.85
(23,321) 　

중앙행정기관 56 208,276 7,342 3.53
(6,089) 　

헌법기관 4 25,305 723 2.86
(630) 　

지방자치단체 243 317,238 11,538 3.64
(9,672) 　

교 육 청 17 418,976 8,018 1.91
(6,930) 　

근

로

자

소 계 307 432,314 26,344 6.09
(19,989) 　

중앙행정기관 43 76,019 2,260 2.97
(1,889) 　

헌법기관 4 3,055 98 3.21
(81) 　

지방자치단체 243 161,047 16,385 10.17
(12,900) 　

교 육 청 17 192,193 7,601 3.95
(5,119) 　

공공

기관

소 계 806 581,395 24,265 4.17
(19,789) 　

공기업 31 151,797 6,468 4.26
(5,548) 　

준정부기관 57 120,279 5,515 4.59
(4,380) 　

기타공공기관 235 160,699 6,037 3.76
(4,805) 　

지방공기업 161 86,836 3,637 4.19
(3,125) 　

출자·출연기관 322 61,784 2,608 4.22
(1,931) 　

민간

기업

소 계 32,019 7,480,728 231,616 3.1
(169,543) 　

100인 미만 17,282 1,209,427 25,732 2.13
(19,636) 　

100∼299인 10,726 1,770,310 61,251  3.46 
(45,394) 　

300∼499인 1,860 708,337 24,549 3.47
(17,994) 　

500∼999인 1,254 871,417 30,617 3.51
(22,855) 　

1,000인 이상 897 2,921,237 89,467 3.06
(63,664) 　

대기업집단 970 1,543,513 39,583 2.56
(28,502)

 * (  )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 미적용시 현황


